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3. 11. 14.(화) 배포 즉시

설문 결과 수용,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
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11. 14.(화) 한겨레신문, “52시간제 유지 여론에도, 정부 ‘일부 업종 

유연화’(1면)”, “‘연장근로 늘리기’ 끼워 맞추려, 노동자ž사업주 목소리 
취사선택(3면)” 기사 등 
ㅇ 정부가 이날 정책 방향의 근거로 삼은 ‘대국민 설문조사’의 설계와 해석에 대한 

신뢰도 문제가 제기되는데다, 여전히 업종과 직종별로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

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유지된 탓이다.

2. 설명내용 
□ 설문조사 결과,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

업종ž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ㅇ 이에,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, 장시간 근로, 건강권 문제 

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함께 “필요한 업종
ž직종에 한해, 노사가 원하는 경우”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
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□ 한편, 설문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
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수행하였으며, 이를 기초자료로 향후 노사정 
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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